
회장 당선 인사말

친애하는 장애인탁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 당선인 김종구입니다.

우리 장애인탁구는 1972년 대한민국 최초 패럴림픽 금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효자종목으로, 여전히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협회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여러 현안으로 인해, 약 9개월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두 차례나 회장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이 산재한 협회 상황에서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으며,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비록 단일후보로 투표 없이 당선되었지만, 저를 믿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협회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무국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주어진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협회의 정상화를 넘어 모범단체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며, 신뢰받는 대한장애인탁구협회가 되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장애인탁구 가족 여러분!
그동안의 묵은 때를 벗고,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저의 인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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